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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, '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리포트: 여름

철 벌독 아나필락시스 주의' 통해 여름철에 호발하는 벌독 

아나필락시스에 대한 주의 당부 

– 7~9월 집중 발생… 에피네프린 자가주사기 상시 휴대 권장 – 

 

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(이사장 장안수)는 최근 발간한 ‘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리포

트 2025-3’를 통해, 여름철 벌독 아나필락시스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며 국민들의 

각별한 주의와 예방을 당부했다. 

아나필락시스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으로, 벌에 쏘인 직후 

호흡곤란, 두드러기, 혈압 저하, 실신 등 다양한 증상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. 

특히 7월부터 9월까지는 벌쏘임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

하는 시기로, 예방과 대비가 필수적이다. 

학회는 과거 벌에 쏘인 후 쏘인 부위 외에 피부 발진이나 두드러기 등의 전신 반

응이 있었던 경우, 벌독 알레르기를 의심할 수 있으며, 반드시 전문의 상담을 통

해 위험도를 평가받고, 필요시 에피네프린 자가주사기를 처방받아야 한다고 권고

했다. 

이번 리포트에서는, 벌독 아나필락시스는 갑작스럽고 치명적으로 진행될 수 있어 

조기 인지와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며, 특히 천식이나 비염 등 호흡기 알레르기 

질환이 있는 경우, 아나필락시스 시 사망 위험이 높아지므로 더욱 철저한 관리가 

필요함을 강조하였다.  

에피네프린 자가주사기는 아나필락시스 발생 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가장 효과

적인 응급 치료제이다. 학회는 자가주사기의 사용법을 사전에 숙지하고, 사용기한

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관리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, 벌쏘임이 빈번한 4월~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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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 기간에는 반드시 휴대할 것을 당부했다. 

에피네프린 자가주사기의 정기적인 사용기한 확인과 사전 교육을 강조하며, 벌쏘

임이 증가하는 4~11월 사이에는 항상 휴대할 것을 당부했다.  

이번 ‘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리포트’는 아나필락시스의 임상양상, 벌독 알레르기

의 진단 기준, 응급 대처법 등에 대한 근거 중심 정보를 담고 있으며, 일반 국민

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알레르기 예방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. 

벌독 아나필락시스에 '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리포트’ 는 학회 홈페이지에 게시되

어 있으며,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공식 유튜브 채널

(www.youtube.com/@Kaaaci_Allergy)에서도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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